
[미주이민 100년사] <2> 아메리칸 드림 ⑤ 하와
이서 신대륙으로 

'돈나무' 캘 꿈 접고 제2 인생찾아 美 본토로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시내 도로를 달리다 제퍼슨(Jefferson)가에 들어서면 '도산 안창호 광장(Dosan Ahn 
Chang Ho Square)'이라는 표지판이 눈에 띈다. 이 일대는 일제시대 도산 안창호를 중심으로 한 미주지역 독
립운동의 한 거점이었던 대한인국민회 회관이 있던 자리. LA시는 도산의 활동을 기려 지난 1994년 공식 표지판
을 내걸었다.

1960년대 후반 이곳은 미국 이민이 더욱 본격화되면서 한인
들이 집결하기 시작해 첫번째 코리아타운으로 번성하기도 했
다. 하지만 지금은 인근 올림픽(Olympic)가에 옛 명성을 넘겨
준 채 광장 표지판만이 조용히 옛 흔적을 알려주고 있을 뿐이
다. 

도산 광장에서 차를 타고 북쪽으로 10여분만 나서면 올림픽
가가 등장한다. 이 일대 건물에 내걸린 간판에서는 도통 영어
를 찾아보기 힘들다. '××깍두기집' '○○한방의원' 등 사방이 
한글로 뒤덮여 있어 도대체 미국 땅이 맞는지 조차 헷갈릴 정
도다. 여기가 바로 LA 코리아타운. 이 곳을 중심으로 LA 일대
에는 현재 약 60여만명의 한인들이 생활하고 있다.. 

1903년 하와이에 첫발을 내디딘 지 100년이 지난 지금 미국 전역의 한인 수는 미 국내 공식 집계로만 약 
107만명이며 비공식 집계로는 210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LA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
코 시애틀 휴스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미 본토 전역에 고루 정착해 있다. 

과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낯선 땅에 건너 와 자리를 잡게 된 것일까. 1905년 이후 하와이 사탕수수 밭
에서 낮은 임금과 혹독한 노동환경에 지칠대로 지친 한인들 중 일부는 3년간의 계약노동이 끝나자 하나 둘 
씩 하와이를 떠나기 시작했다. 지상낙원에서 '돈나무'를 캐 금의환향하겠다는 꿈은 일단 접어두고 제2의 인
생을 다짐하며 미 본토로 흘러들었다. 

1910년까지 약 2천명의 사탕수수 밭 노동자들이 하와이에서 가까운 미 서부 샌프란시스코와 LA 등지로 
이동했다. 미주 한인이민100주년 남가주기념사업회 공동회장 서동성 변호사는 '하와이 초기 이민한인들은 
희망을 찾아 다시 미 본토로 넘어왔지만 아무 것도 가진 게 없어 대부분 캘리포니아의 드넓은 과수농장에서 
오렌지와 포도 복숭아를 따는 농장 노동자로 살아야 했다'면서 '그래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마치 자율적으
로 세금을 징수하듯 임금의 상당액을 독립자금으로 떼 상해임시정부로 보내는 등 독립운동에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이후 약 40여년 동안은 미국으로 향하는 이민 물결이 잦아들었다. 일제 강점기에 정치망명을 넘어오거나 
유학생 신분의 이민자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그 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고학력자가 많은 이 시기의 
이민자들은 대학을 중심으로 뉴욕 워싱턴 등으로도 뻗어 나가 서서히 미 동부 이민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1910년 미 전역에 7천여명이던 한인의 수는 1950년이 돼도 약 1만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친다. 

그러나 한국전쟁은 한동안 잠잠했던 한인들의 미국 이민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 때는 참전 미군과 
결혼한 한국 여인들의 미국 이민과 전쟁고아의 입양이 본격화돼 10년간 약 1만5천명이 추가로 미국에 들
어섰다. 

1965년은 한인 미국 이민사의 획기적인 전환기였다. 결정적 계기는 바로 1965년 미국의 이민법 개정이다. 
당시까지 유럽 백인에만 이민을 허용해 왔던 미국이 모든 인종에 대해 이민을 전격 허용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첫번째 한인 이민 물결이었던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행 이후 '제2의 이민 물결'이 거세게 몰아쳤다. 
60년대 말까지 매년 1만~2만여명의 한인이 보따리를 싸들고 미국으로 밀려들었다. 70년대에 이르자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 한 해 약 3만명이 '아메리칸 드림'을 좇아 아메리카대륙에 상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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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스테이트 로스앤젤레스 주립대 사회학과 유의영 교수는 '대부분이 단신으로 미국 땅을 밟았던 초기 이민
과는 달리 이 시기에는 가족단위 이민이 주류를 이뤄 비로소 미국내에 한인 커뮤니티가 본격적으로 형성되
기 시작했다'며 '60년대 말부터 밀려든 한인들이 LA와 뉴욕 등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몰려 상업을 바탕으로 
정착하면서 지금의 한인 타운이 형성되기 시작해 70년대 초반 매우 번성한 한인 공동체가 세워지는 등 실
질적인 의미의 미 본토 이민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2000년 미 상무부 인구조사국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1960년까지 50여년간 미 한인 이민자는 2만5천
여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이후 10년만에 무려 4만5천여명이 증가,1970년에는 약 7만명으로 늘었
다. 이어 1980년에는 35만여명,1990년 약 80만명으로 늘어 폭발적인 증가세가 지속된다. 

한미연합회(KAC) 찰스 김 사무국장은 '미 본토를 중심으로 본다면 실제 한인 이민의 줄기는 1960년대 말 
이후에 집중돼 있어 '30년 상인의 역사'로 규정할 수 있다'며 '이들 대부분이 언어 장벽과 학력 등의 한계을 
극복하지 못해 미 주류사회에 파고들지 못하고 식당 세탁소 봉제공장 식료품점 등 상업을 중심으로 정착했
다'고 말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기존 이민자들의 가족 초청으로 꾸준히 이민이 이어지다 1988년을 고비로 한국 국
내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고 정치 상황이 다소 안정되자 이민 행렬은 점차 둔화된다. 최근에는 한 해 1만5
천여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100년이 지난 지금 한인들은 미국내 아시아계 인구의 10% 가량을 차지하며 중국과 필리핀 인도 등에 이어 
5번째로 큰 이민족으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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